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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K, SK차이나 홀로서기 “요구”
최태원 회장, 초기자금만 그룹에서 제공 … 외부투자로 조달해야

최태원 SK회장은 7월1일 정식 출범한 SK그룹의 중국사업 총괄법인인 SK차이나(대표 박영호)가 홀로서기

에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.

7월12일 SK그룹에 따르면, 최태원 회장은 “SK차이나는 회사의 성장에 필요한 자원을 스스로 조달하는

Self-sustainable(스스로 지속가능한) 회사로 발전해야 한다”고 밝혔다.

이어 “중국은 세계 어느 나라 보다 잠재력이 큰 인적자원과 충분한 재원을 보유한 시장”이라며 “시드머니

(Seed money: 초기자금)는 그룹에서 제공하지만 추가로 필요한 자원은 스스로 조달할 수 있어야 한다”고 말

했다.

또 “(SK차이나가 있는) 베이징(Beijing)은 서울과 더불어 그룹의 헤드쿼터(본사)를 맡게 된다”며 “SK차이나

가 본궤도에 오르고 경쟁력을 갖추면 관계사는 물론 외부에서도 투자를 자청하게 될 것”이라고 기대했다.

박영호 SK차이나 대표(총괄사장)도 “그간 중국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”며 “그러나 좌절하지 않고 지

금부터 시작한다는 자세로 성장에 필요한 자원을 스스로 조달하는 회사로 발전해야 한다”고 주장했다.

SK그룹은 중국에 산재했던 SK그룹 각 사업분야의 영업과 조직을 통합ㆍ재정비한 조직인 SK차이나를 설립

함으로써 그동안 부진했던 중국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

금지>

<화학저널 2010/07/12>


